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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02913040]대한민국 대표 ICT 체험관 ‘티움’을
경기도 방방곡곡에서 온택트로 만나요
- SKT, 경기콘텐츠진흥원 ICT 정보격차 해소 활동에 ‘티움 라이브 투어’ 무상 제공
- 고화질 실시간 생중계 통해 2051년 미래도시 배경으로 첨단 ICT 기술 체험 가능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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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은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쉽게 30년 후 미래 세계와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티움 유튜브 라이브 투어'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SKT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 지역 ICT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양측이 힘을 모으고, 보다 많은 체험객들이 양질의 ICT 콘텐츠를 통해 첨단 미래기술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티움 유튜브 라이브 투어’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2021 찾아가는 VR/AR 체험관’의 콘텐츠로 활용된다. 찾아가는 체험관은 경기도 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이 어려운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 교육, 문화 체험, 인지 훈련, 힐링 등 다양한 분야의 VR/AR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SKT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연결된 특수 학급, 교육 기관 등에서 ‘티움 유튜브 라이브 투어’를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전용 세션을 제공하고, 참여 기관의 성격에 맞는 맞춤형 투어를 제공한다.

SKT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1 찾아가는 VR/AR 체험관’에 ‘티움 유튜브 라이브 투어’가 추가돼 첨단 ICT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미래 ICT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가 무상 제공하는 '티움 유튜브 라이브 투어'는 약 30분간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2051년 미래도시를 배경으로 구현된 ▲초고속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우주와 지구 환경 모니터링 ▲드론, AR(증강현실) 등을 통한 조난자 구조 ▲원격 홀로그램 회의 등 미래 ICT 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콘텐츠다.

특히 ‘티움 유튜브 라이브 투어’는 일방향적 시청을 넘어 '티움'의 스토리,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2명의 도슨트와 실시간으로 대화창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을 듣는 등 소통하며 투어를 즐길 수 있는 양방형성 콘텐츠로 체험객은 첨단 미래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은 ‘2021 찾아가는 VR/AR 체험관’은 월 약 1,0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이 ‘티움 유튜브 라이브 투어’를 체험하고 평소 체험하기 어려웠던 최신 기술을 손쉽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티움 유튜브 라이브 투어’는 일반 관람객도 ‘티움’ 홈페이지 내 예약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2021 찾아가는 AR/VR 체험관’은 올해 11월까지 다양한 기관을 방문해 ICT 체험을 제공하며 관련 문의는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체험관 사업을 통해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부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KT 송광현 디지털커뮤니케이션실장은 "민관이 협력해 ‘티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첨단 ICT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ICT 랜드마크 티움을 중심으로 ICT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설명
SK텔레콤은 대한민국 대표 ICT 체험관 '티움(T.um)'을 온택트로 체험할 수 있는 '티움 유튜브 라이브 투어'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티움 유튜브 라이브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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